
제4강  라캉과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개조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정신병의 하나인 편집증에 관한 연구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

은 후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정신분석이론을 연구하면서 전후 프랑스 정신분석

과 구조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선두주자가 된다. 1953년부터 ‘프로이트로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

국제정신분석협회' IPA(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Association)에 맞서 정신분석이론의 새로

운 혁신을 주장한다. 라캉은 철학, 언어학, 인류학의 성과를 접목시켜 정신분석을 말하는 주체의 

과학으로 재창조 하였다. 그리고 무의식의 언어적 본성과 욕망을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함으로써 

정신분석이 오늘날 인문학과 예술비평의 토대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주요 

저작으로 『에크리, Écrits』를 남겼으며, 1953년부터 1980년까지 지속된 전 27권 라캉 세미나의 

출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01 파리에서 출생. 

1919 스타니스라스 중학교를 졸업. 1916년부터 의학도를 지망. 스피노자를 읽고, 다다이즘과 

빈학파의 이론과 자신이 만났던 샤를르 모라스(Charles Maurras)의 생각에 관심을 가짐. 

1920 의학 공부. 

1926 셍 탄느(Sainte-Anne) 병원의 앙리 클로드(Henri Claude)-정신질환 및 뇌 전문과 과장- 

밑에서 정신과 인턴과정 수련. 공저로 다수의 논문을 출판함. 

1928 클레랑보(Clérambault)의 지도하에 경찰청 정신병원 특별 의무실에 1년 동안  

근무함. 

1930 초현실주의자들-크르벨(Crevel), 브르통(Breton)-을 만남. 편집증에 대해  

달리(Dali)와 의견교환. 

1932 의학박사 논문 발표. 뤼돌프 뢰벤슈타인(Rudolf Lœwenstein)과 함께 수련분석을  

시작. 《인격과 관련된 편집증적 정신병에 대하여 De la psychose paranoïaque  

dans ses rapports avec la personnalité》 

1933 코제브(Kojève)의 세미나 시작. 

1934 파리정신분석학회(Société Psychanalytique de Paris-이하 SPP)에 가입.  

외과 의사이며 그의 친구인 실뱅 블롱댕(Sylvain Blondin)의 누이 마리 루이즈  

블롱댕 (Marie-Louise Blondin)과 결혼. 1936 정신 병원 의사로 임명됨.  

셍트 안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봄. 

개인병원 개업. 처음으로 마리엔바트(Marienbad)에서 있었던 국제 정신분석협회 (Association 

Psychanalytique Internationale-이하 IPA)의 회의에 참가하여 거울 단계에 대한 짧은 보고를 하

지만 의장-존스(Jones)-에 의해 중단. 텍스트는 분실. 

1938 SPP의 정식 회원으로 선출 됨. 그 직후 뢰벤슈타인(Rudolf Lœwenstein)과의 분 석을 중



단. 프로이트 파리 방문. IPA회의가 파리에서 개최됨. 

1939 1933년에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와 헤어진 

실비아 막클레스-바타이유(Sylvia Macklès-Bataille)를 만남. 징집. 

1941 실비아와 쟈크 라캉의 딸 주디트 바타이유(Judith Bataille) 출생. 마리 루이즈  

블롱댕(Marie-Louise Blondin)과 헤어짐.  

파리로 돌아와 셍트 안느 병원에서 얼마간 활동을 한 후 자신의  

개인 환자들에 주력함. 집필 중단. 유태인 친구들에게 체류증을 얻어주기 위해 힘씀. 

1942 릴(Lille) 거리 5번지에 있는 아파트에 정착하여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됨. 

1947 런던 여행. 

1949 SPP의 새 정관 만들어짐(정관규약은 라캉에 의해 작성됨). 

1951 SPP의 부회장. 내부적인 재조직화. 자신의 아파트에서의 첫번째 개인 세미나. 

1953 SPP로부터 분리. 대립적인 두 경향을 나타내는 라가쉬(Lagache)와 라캉에 의해 추진된 

정신분석 프랑스학회(Société Française de Psychanalyse- SFP)  

창설. 

선언문 형태를 띤 로마강연.( 『 에크리 』 참조. p. 237) 실비아 막클레스-바타이유 (Sylvia 

Macklès-Bataille)와 결혼.  

1953년부터 1963년까지 장 들레(Jean Delay)를 통해서 빌린 셍트 안느  

(Sainte-Anne) 병원의 대강당에서 세미나가 공개적으로 진행됨.  

1963 SFP와 IPA의 교육법 전문가의 명단에서 제명됨. 세미나는 셍트 안느  

(Sainte-Anne)를 떠나서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주선에 의해  

윌무(Ulm) 거리의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érieure)에서 재개.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는  

고등교육 실천학교(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에서 강의함.  

쇠이유(Seuil)출판사의 프랑스와 발(François Wahl)과 출판계약을 맺음. 

1964 파리 프로이트학교(Ecole Freudienne de Paris- EFP) 창설. 1969 윌무(Ulm)거리의 고등

사범학교 강의실이 학교장 로베르 플라슬리에르(Robert Flacelière)에 의해 회수됨. 세미나는 팡

테옹(Panthéon)의 법학부로 옮겨짐. 

1971 수학소 (Mathème)라는 개념 창안. 

1980 마지막 세미나. EFP의 해체. 프로이트주의파(Cause freudienne) 창설. 

1981 프로이트주의학교(Ecole de la Cause Freudienne- ECF)가 프로이트주의파 를 계승함. 9

월 9일 라캉 사망. 

첫 번째 시기 : 51-63 분석가들을 대상 

두 번째 시기 : 64-69 모두를 대상 



세 번째 시기 : 70-79 대타자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 

그의 작업의 목표는 ‘프로이트로의 복귀’를 통해 말하는 주체에 관한 이론으로 정신분석을 재정립

하는 것이다. 욕망하는 주체 혹은 시니피앙에 의해 대리된 주체는 분열 속에서 생성되어 가는 주

체이며 그것은 다음 해석에서 강조된다.  

(독) Wo Es war, soll Ich werden. 

(영) Where the id was, there the ego shall be. 

(정) Le moi doit déloger le Ça. 

(라) Lá où fut Ça, il me faut advenir. 그것이 있던 곳에 내가 도달해야 한다. 

(핑크) Where it was, I must come into being. 

라캉이 새롭게 만들었거나 프로이트 주의의 근본 내용을 혁신한 부분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재해석 

2 욕망, 주체, 타자 개념의 강조 

3 무의식의 언어적 구조와 본성 

4 죽음충동의 강조와 실재계 

5 치료의 목적과 분석가의 양성 

 

 


